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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ging and skin aging with both western and Korean 

medicine. 

  Methods : We investigated the comprehension of general aging and skin aging in both western and Korean medicine 

through literature review.

  Result :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ging in western is a complex process influenced by telomere shortening and damage to cellular DNA. In 

Korean medicine, it is supposed that decline of interaction between yin(陰) and yang(陽) makes aging.

         2. Skin aging in western medicine consists of intrinsic aging and extrinsic aging. In Korean medicine, skin 

aging goes with the aging of whole body and distinctive features of geroderma notice the unbalance of 

the whole body function.

         3. Generally geroderma has decreased development of cells and low immunity, which is the function of 

kidney(腎) in Korean medicine. 

  Conclusion :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apply comprehension of skin aging in Korean medicine to clinical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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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노화는 넓은 의미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

하는 생명체에 해로운 변화를 모두 포괄한다1).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화에 따른 병리변화와 그 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치매·허혈성 심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항노

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근래에는 노화에 의한 병리적 질환을 치료하는 것

을 넘어 생리적 기능저하를 지연 혹은 회복시킴으로

써 건강하고 젊은 노년을 보내고자하는 대중의 욕구

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관심분야가 피부노

화이다2). 피부는 외부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시

간의 흐름에 따른 손상이 인체 다른 계통에 비해 확

연한 특징이 있다. 또한 자각적·타각적으로 노화의 

정도를 가늠하기 쉬운 척도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색

이 맑고 밝은 피부, 탄력 있는 피부, 촉촉한 피부를 

중년·노년기에도 유지하고자 하는 대중의 욕구가 증

가하고 있다. 

  피부의 변화는 한의학에서도 사람의 일생에서 성장

-쇠퇴의 정도를 파악하고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

어왔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피부, 모발 등의 변화로 

외견상의 노화를 규정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腎氣의 

盛衰, 陽明脈의 衰, 三陽脈의 衰, 陽氣의 衰 등 인체 

내부의 陰陽 교류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로 삼았다①3). 

  최근 한의학계에서는 피부노화의 지연과 회복을 위

한 한의학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연구가 수행

되고 있다. 기존의 노화에 대한 인식과 항노화를 위해 

시행했던 치법을 응용하여, 한약·침·수기·외용제 

등 다양한 한방치료의 피부 항노화 효과를 검증하였

고4-12), 기미 등 노화피부에 호발하는 질환을 문헌적으

로 고찰한 연구13)와 노화와 피부노화에 대한 이론과 

노화 방지법을 정리하여 보고한 논문2)도 있었다. 또

한 피부 노화의 원인과 기전을 한의학적으로 고찰한 

연구로 성 등14)의 주름에 대한 고찰과 김 등15)의 피부

노화 전반에 대한 고찰이 있었다. 

  그러나 노화와 피부노화의 원인과 기전에 대한 동

서양의학의 이해를 비교·조사하여 노화에 따른 피부

의 기능저하를 한의학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화와 피부노화에 대한 서양의

학과 한의학의 이해를 정리하고, 노화에 의한 피부의 

전반적 기능저하를 한의학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한의학 서적으로는 현존하는 最古書 중 하나이며 

한의학 이론의 근간이 되는 《黃帝內經》3,16)을 위주로 

고찰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東醫寶鑑》17)을 참조하

였다. 또한 전통의학정보포털시스템(OASIS)에 ‘aging’, 

‘skin aging’, ‘노화’, ‘피부노화’ 등을 검색하여 얻은 다

수의 논문 중 노화와 피부노화의 원인, 기전, 양상 등

에 대한 고찰을 위주로 한 논문을 조사, 연구하였다.

  서양의학 서적으로는 《노화방지의학》18), 《피부노

화학》19)을 중심으로 노화 및 피부노화에 대해 기술한 

서적의 전체 혹은 일부를 발췌하여 재료로 삼았다. 또

한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사이트(KSI KISS)를 통해 

‘aging’, ‘skin aging’ 등을 검색하여 얻은 다수의 논문 

중 노화와 피부노화의 정의, 기전, 임상양상, 조직학

① 王冰. (新編) 黃帝內經素問. 서울:대성문화사. 1994. pp.4-6. 「上古天眞論」 “帝曰 人年老而無子者, 材力盡耶, 將天數然也? 歧伯

曰 女子七歲, 腎氣盛, 齒更髮長;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 三七, 腎氣平均, 故眞牙生而長極; 四七, 筋

骨堅, 髮長極, 身體盛壯; 五七, 陽明脈衰, 面始焦, 髮始墮; 六七, 三陽脈衰於上, 面皆焦, 髮始白; 七七, 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

丈夫八歲, 腎氣實, 髮長齒更; 二八, 腎氣盛, 天癸至, 精氣溢寫, 陰陽和, 故能有子; 三八, 腎氣平均, 筋骨勁强, 故眞牙生而長極; 四八, 

筋骨隆盛, 肌肉滿壯; 五八, 腎氣衰, 髮墮齒槁; 六八, 陽氣衰竭於上, 面焦, 髮鬢頒白; 七八, 肝氣衰, 筋不能動, 天癸竭, 精少, 腎藏衰, 

形體皆極; 八八, 則齒髮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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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화 등을 기술한 논문을 조사, 연구하였다.

Ⅲ. 본론 및 고찰

1. 노화와 피부노화에 대한 서양의학적 이해

1) 노화

  (1) 정의

노화는 다양한 요인과 복잡한 기전으로 인해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나,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나타나는 개체에 해로운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종국에는 사망으로 연결되는 것1)이라 

할 수 있다.

  (2) 기전

서양의학에서는 노화가 단백질 합성과정에서의 

유전자 간 상호작용이나 유전자-환경 간 상호작

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며20), 구체적 노화의 

기전에 대한 대표적인 가설로는 계획설과 정보

손상설이 있다21). 

계획설은 노화가 발달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수

명결정 유전자에 의해 예정된 대로 진행되는  

것이라 본다22). Leonard Hayflick 등23)은 세포

가 아무리 훌륭한 배양 조건에서도 50여회의 

분열 후에는 분열을 중단하고 사멸한다는 것을 

밝혀 이를 뒷받침하였다. 최근에는 염색체 끝 

부분에 ‘TTAGGG'의 반복서열로 존재하는 텔

로미어(telomere)가 세포분열중단의 요인24)으로 

주목받고 있다. 텔로미어는 세포분열에 따라 그 

길이가 점차 짧아지다가 어느 한계까지 짧아지

면 분열을 멈추게 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함으로

써 분열횟수를 제한한다25). 

반면 정보손상이론은 부적절한 유전자 발현으

로 인해 체단백질 합성과정에서 오류가 축적되

어 체기능이 감소하는 것을 노화로 본다. 

자유라디칼(free radical)설26)은 부적절한 유전

자 발현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가

설로, 대사과정의 부산물인 자유라디칼은 세포

나 결체조직에 쉽게 결합함으로써 세포손상을 

유발한다. 리포푸신(lipofuscin)과 알데히드단백

질 첨가물(aldehyde-protein adduct)은 대표적

인 자유라디칼 작용의 부산물로 이들의 축적을 

노화의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27). 

오류설28)은 또 다른 정보손상이론의 가설로 

DNA에서 RNA로의 전사(transcription)나 단

백질로의 해석(translation)과정에서 발생한 오

류로 잘못된 단백질(wrong protein)이 생성되

어 노화가 발생한다고 본다. 특히 체단백질 합

성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나 호르몬이 잘못 만들

어지면 잘못된 단백질이 계속적으로 합성되어 

축적된다. 

교차결합설29)은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여러 생

체분자들 간에 교차결합이 형성되어 물리적・
화학적 성상이 달라짐에 따라 세포의 노화가 

초래된다는 가설이다. 특히 당산화의 결과 발생

하는 교차결합은 고도당화물질(AGES, advanted 

glycosylated end substances)을 생성하는데, 

고도당화된 콜라겐이나 섬유성 단백질들은 형

태의 변화와 기능적 손상을 입어 혈관 등 세포

내벽의 유연성을 빼앗고 노화를 초래한다30). 

체세포 돌연변이설(somatic mutation theory)31)

은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여러 

가지 방사선, 돌연변이원성 물질이 체세포 유전

자에 변이를 일으키는 반면 세포가 그러한 변

이를 보수하는 능력은 점차 감소하므로 노화가 

초래된다는 가설이다. 

2) 피부노화

  (1) 원인

서양의학에서는 연령의 증가와 태양광이라는 

주요한 두 원인을 기준으로 피부노화를 내인성 

피부노화와 광노화로 구분하고 있다.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제27권 제1호(2014년 2월)

48

내인성 피부노화(intrinsic skin aging, chro- 

nological skin aging)32)는 세월이 흘러감에 따

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잔주름, 창백한 피부색, 

피부건조증, 약한 탄력감소 등이 특징으로, 광

노화에 비해 색소성 질환, 양성종양, 피부암의 

발생은 드물다. 

광노화(photo aging)33)는 태양광 특히 자외선 

노출에 의한 현상으로, 주로 얼굴·목·손등·

팔과 같이 노출이 많은 부위에서 관찰된다. 내

인성 노화에서 피부가 얇고 매끄러워지는데 반

해 광노화에서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

며 두꺼워진다. 또한 깊은 주름이 생기고, 얼룩

진 과색소침착과 저색소침착, 모세혈관확장, 자

반, 가성반흔 등이 나타난다34). 이 밖에도 흑자, 

기미 등 색소질환, 탄력저하로 인한 처짐이 발

생하고 검버섯과 같은 양성종양이나 피부암의 

빈도가 증가한다35).

연령증가와 자외선 외의 원인으로는 적외선, 히

터, 사우나 등 열에 의한 피부온도상승이 있다36). 

열은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인 MMP(Matrix 

metalloproteinase)의 발현을 증가시키며, 적외

선은 피부혈관의 수·크기·총 면적을 일시적

으로 증가시키고 혈관신생을 유발한다. 신생혈

관은 구조가 엉성하여 염증세포가 피부조직으

로 새어나오기 쉽고, 염증에 의한 피부손상을 

유발하여 노화를 촉진한다37).

이밖에 여성의 폐경도 피부노화의 원인이 된다
38). 이는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결핍에 의해 콜

라겐 합성이 감소되기 때문으로, 주름살이 급격

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흡연자가 비흡연자

에 비해 피부노화가 심하다는 보고도 있다39). 

흡연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노화와 상승효과를 

형성하여, 태양광선 노출이 심할수록 흡연과 자

외선이 함께 피부노화를 일으키며 그 정도가 

각각의 효과를 합친 것보다 훨씬 심했다. 자동

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화학물질이나 작은 나노

입자들 역시 직접적으로 피부를 손상시키거나, 

폐에 흡인되었다가 혈액을 통해 전신을 순환하

며 피부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34).

  (2) 조직학적 특징

노화된 피부의 표피는 각질형성세포의 분열능

력이 감소하여, 젊었을 때 약 10층을 형성하던 

세포층이 부위에 따라 3~5층으로 얇아진다40). 

또한 표피와 진피의 연결을 단단히 하기 위해 

구불구불하게 형성되어있던 표피와 진피의 경

계면이 편평하게 변한다. 따라서 노인의 피부는 

약간의 자극에도 표피와 진피가 쉽게 떨어져 

물집이 생기거나 피부가 쉽게 벗겨진다41). 

멜라닌세포는 자연노화에 의해 그 수가 감소하

고 멜라닌색소 합성능력도 저하되어 햇빛을 보

지 않는 피부는 노화에 따라 점점 창백해진다
19). 그러나 일광노출이 잦은 피부는 멜라닌세포

의 수와 멜라닌색소 합성능력의 증가가 누적되

어 색깔이 진해지고 색소성 피부질환이 생긴다42).

진피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콜라겐

섬유의 굵기가 가늘어지고 배열이 엉성해지며, 

섬유 사이 공간이 많아진다. 따라서 노인의 피

부는 진피가 얇고 강도가 약하다. 특히, 자외선

에 노출되는 피부는 콜라겐섬유의 파괴가 더욱 

심하여 피부탄력소실과 주름의 원인이 된다19). 

섬유의 골격을 이루는 피브릴린(fibrillin)의 합

성이 줄어들며, 피브릴린 골격에 부착하는 엘라

스틴(elastin)의 합성도 감소한다42). 

피하지방층에서는 지질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들

의 양이 감소한다. 이러한 지질합성의 감소는 

광노화 피부에서 심화되는데, 지질의 감소는 피

부를 더 주름지고 탄력 없게 만든다40). 

땀샘이나 안드로겐 의존성 지방샘은 퇴화하여 

그 수가 감소한다. 따라서 노화에 따라 땀이 줄

고 피부가 건조해진다2). 털의 수와 여포

(follicles) 활성도 감소하며, 이러한 감소는 특

히 머리에서 두드러진다. 동시에 털 속의 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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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소하여 희게 변한다43).

  (3) 기능적 변화

노화된 피부의 대표적인 기능적 변화는 상처치

유 능력의 감소로, 이는 표피세포의 분열속도 

및 재생속도의 저하에 기인한다. labeling 

index는 유사분열능력의 표지로, 전체 세포 중 

DNA 합성이 일어나는 S기에 있는 세포의 비

율을 말하는데, 70세 이상의 노인피부에서 25

세 청년의 피부에 비해 labeling index가 50% 

감소한다. 또한 표피세표가 대체되는 대사회전

율(turnover rate)도 70대에는 20대에 비해 

30~50% 감소한다40). 

표피의 기저층에 위치하는 멜라닌세포 역시 내

인성 노화에 의해 그 수가 감소하고 멜라닌 색

소를 만드는 능력도 감소한다. 반면 광노화에 

의해서는 멜라닌세포의 수와 멜라닌 색소의 합

성이 불규칙적으로 항진되기도 하는데,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젊은이의 멜라닌세포 수나 색소합

성능력에는 미치지 못한다42). 

또한 표피 내 7-dehydro-cholesterol의 합성이 

저하된다. 7-dehydro -cholesterol은 비타민 D

의 전구물질로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의 전

단계인 previtamin D3로 바뀌고 이후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전구물질의 합성이 저

하된 노화피부는 비타민 D의 합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양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골다공증과 

같은 비타민 D 부족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19).

일반적으로 노인은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피부에서의 면역 역시 마찬가지인데, 노인은 피

부면역에 관여하는 표피 내 항원전달세포인 랑

게르한스세포의 수가 감소하고 기능이 저하된

다. 피부면역이 저하되면 종양세포를 초기에 감

지하여 제거하지 못하므로 각종 양성, 악성 종

양이 호발하게 된다34).

2. 노화와 피부노화에 대한 한의학적 고찰

1) 노화

  (1) 정의

『素問·陰陽應象大論』②과『內經知要』③44)에

서는 ‘陰陽이 天地를 생성, 운용하는 법도이므

로, 만물이 陰과 陽의 교류가 시작됨으로써 발

생하여, 교류가 끊어짐으로써 생명이 끝난다.’ 

하였다. 『素問·陰陽應象大論』④에서 ‘만물이 

안정하고 활동하는 것, 생명이 발하고 성장한 

뒤 끝을 맺고 저장되는 것과 같은 모든 생명활

동이 形과 氣로 구체화된 陰陽의 교류’라 하였

는데, 이러한 陰陽의 교류는 『素問·天元紀大

論』⑤와 『素問·氣交變大論』⑥에서 설명된 바

와 같이 生長化收藏이라는 五行의 시간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화란 陰陽 교류로 

발생하는 生長化收藏의 흐름에서 생명력이 감

퇴·쇠약해지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원인

사람의 발생에 관하여 『靈樞·決氣』⑦에서는 

‘생명이 精이라는 씨앗으로부터 시작되는데 精

의 기원은 兩神, 곧 부모의 神의 결합’이라 하였

으며, 『靈樞·本神』⑧에서는 ‘부모의 精이 합

쳐져 자손의 생명활동의 주재가 되는 神이 발

생한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부모의 精과 

② 上揭書. pp.33. “陰陽者，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治病必求於本.”

③“陰陽交則物生，陰陽隔則物死，陽來則物生，陰至則物死，萬物之生殺 莫不以陰陽爲本始也.“

④ 上揭書. pp.34. “陰靜陽躁, 陽生陰長, 陽殺陰藏. 陽化氣, 陰成形.”

⑤ 上揭書. pp.403. “木火土金水火, 地之陰陽也, 生長化收藏下應之. 天以陽生陰長, 地以陽殺陰藏.”

⑥ 上揭書. pp.454. “此生長化成收藏之理, 氣之常也. 失常則天地四塞矣. 故曰 天地之動靜, 神明爲之紀; 陰陽之往復, 寒暑彰其兆, 此之

謂也.”

⑦ 人民衛生出版社[編]. 靈樞經. 北京:人民衛生. 1997. pp.71. “兩神相搏,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

⑧ 上揭書. pp.23. “故生之來謂之精, 兩精相搏謂之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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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이 만나 결합하면 후대 생명의 물질적 토대

인 精이 되는데, 이때의 精은 陽적인 생명력인 

神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45). 이 陰精을 

영양분으로 하여 내재된 陽神이 생명활동을 시

작하면 陰陽이 분화되어 교류를 시작하고 생명

이 발생하여 生長化收藏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다. 이는 『素問·陰陽離合論』⑨에서 陰陽이 

만나 생명을 이루었으나 아직 스스로의 생명력

이 발휘되지 못하고 땅속에 묻힌 상태를 ‘陰中

之陰’으로, 생명력이 발동하여 땅을 뚫고 나온 

시점을 ‘陰中之陽’으로 표현한 뜻과 같다. 

『諸病源候論』⑩46)에서는 ‘사람이 陰陽으로 비

롯하여 발생하고 氣血의 작용으로 자란다.’고 

氣血의 작용을 설명하였다. 陰陽의 분화와 교류

로 생명활동이 시작되면 형체가 성장하기 시작

하는데, 형체를 기르고 움직이는 실체는 氣血이

다. 氣血은 天氣와 地氣(水穀)로부터 化生되므

로 陰陽이 실체화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陰과 

陽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이 이루어졌듯이 氣

와 血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체의 성장이 이루

어진다고 할 수 있다. 

『素問·陰陽應象大論』⑪에서는 ‘40세에 이르면 

陰이 절반으로 줄어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였

고, 陰精의 소모가 지속되어 陽氣가 제어와 자

양을 받지 못하고 火가 되어 위로 상승한 상태

를 ‘下虛上實’이라 표현하였다. 백45)은 이를 바

탕으로 사람이 태어나 형체가 성장하는 시기에

는 外界로 뻗쳐나가고자 하는 陽氣의 활동력을 

陰血이 제어하고 자양함으로써 균형을 이루지

만 陰血의 소모가 지속되어 더 이상 陽氣의 升

浮하는 기세를 제어·자양하지 못하면 氣血이 

불안정하여 노화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陽氣는 火로 변해 위로 뜨고, 

결국 陰精의 저장고에 해당하는 五臟六腑의 陰

精까지 모두 고갈되면 陽氣가 형체를 떠나 陰

陽의 교류가 끊어지고 죽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노화의 원인은 陰精의 소모로 

인해 陽氣가 虛火로 변하여 상역함으로써 陰陽

이 실조되고 氣血이 문란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노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

『靈樞·天年』⑫에서는 陰陽氣血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체의 변화를 연령에 따라 기술하였다. 

사람이 태어나 유년기에 해당하는 10세까지는 

陽氣가 활동을 시작하여 血氣가 五臟六腑를 비

롯한 형체를 기르기 시작한다. 이때는 陰精이 

陽氣를 붙잡는 힘이 강해 氣의 중심이 아래에 

머무르므로 하체를 움직여 달리기를 좋아한다. 

陽氣의 기세가 점차 활발해져 정점을 이루는 

청년기(20~30세)에는 陽氣의 강한 활동성을 감

당할 만큼 陰精도 충분하여 氣血이 왕성하고 

肌肉이 충실해진다. 그러나 40세에 이르면 陰

精의 소모가 陽氣를 자양하지 못할 정도로 진

행되어 五臟六腑와 十二經脈을 비롯한 형체의 

성장이 멈춘다. 따라서 외형에서는 腠理가 성

글어지고 머리카락의 색이 빠지는 등 노화가 

시작된다. 이후부터는 陰精의 제어와 자양을 받

지 못한 陽氣가 虛火가 되어 위로 뜨고 형체는 

⑨ 王冰. 前揭書. pp.56. “天覆地載, 萬物方生, 未出地者, 命曰陰處, 名曰陰中之陰. 則出地者, 命曰陰中之陽. 陽予之正, 陰爲之主. 故

生因春, 長因夏, 收因秋, 藏因冬, 失常則天地四塞.”

⑩“人稟陰陽而生, 含血氣而長.”

⑪ 上揭書. pp.49-50. “年四十, 而陰氣自半也, 起居衰矣. 年五十, 體重, 耳目不聰明矣. 年六十, 陰痿, 氣大衰, 九竅不利, 下虛上實, 涕

泣俱出矣.”

⑫ 人民衛生出版社[編]. 前揭書. pp.102-3. “歧伯曰 人生十歲, 五藏始定, 血氣已通, 其氣在下, 故好走. 二十歲, 血氣始盛, 肌肉方長, 

故好趨. 三十歲, 五藏大定, 肌肉堅固, 血氣盛滿, 故好步. 四十歲, 五藏六府十二經脈, 皆大盛以平定, 腠理始疏, 榮華頹落, 髮頗斑白, 

平盛不搖, 故好坐. 五十歲, 肝氣始衰, 肝葉始薄, 膽汁始滅, 目始不明. 六十歲, 心氣始衰, 苦憂悲, 血氣懈惰, 故好臥. 七十歲, 脾氣虛, 

皮膚枯. 八十歲, 肺氣衰, 魄離, 故言善悞. 九十歲, 腎氣焦, 四藏經脈空虛. 百歲, 五藏皆虛, 神氣皆去, 形骸獨居而終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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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氣血의 작용을 받지 못해 초췌해진다. 

五臟六腑의 陰精이 고갈되어감에 따라 눈이 어

두워지고, 우울한 마음에 괴로워하고, 피로가 

쉽게 생기고, 피부가 마르며, 쉽게 실언한다. 五

臟六腑의 모든 陰精이 소진된 때를 이르는 100

세가 되어서는 陽氣가 形體를 떠나 생명이 다

하게 된다.

『靈樞·決氣』⑬에서 말한 바와 같이 精은 본인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자손을 낳을 수 있

는 능력의 결정체이다. 精은 五臟에 산재하여 

각 臟의 陽氣에 자양분을 제공하지만, 또한 腎

에 그 뿌리를 두어 생식에 쓰인다. 그러므로 

『素問·上古天眞論』⑭에서는 腎이 五臟六腑의 

精을 臟하므로 五臟六腑의 精을 충실히 한 뒤

에 생식을 위해 精을 낸다 하였으며, 精이 충분

치 않아 五臟이 노쇠하면 근골이 무력해짐과 

동시에 자손을 낳을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화와 생식능력의 변화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

진다할 수 있다47). 

『素問·上古天眞論』⑮에서는 생식능력의 성쇠

에 따른 변화를 여자 7세, 남자 8세 단위로 구

분하여 논하였다. 여자 7세, 남자 8세라 표현된 

유년기에는 腎精이 충실하나 陽氣가 이제 활동

을 시작한 단계로 精이 신체의 성장에 쓰인다. 

여자가 14세, 남자가 16세에 이르면 五臟六腑

가 자리를 잡고 腎精이 충실해서 생식능력을 

갖추게 되며, 청년기에 해당하는 여자 21~28

세, 남자 24~32세에는 충실한 腎精과 왕성한 

陽氣가 균형을 이루며 신체의 장성함이 극이 

달하게 된다. 그러나 여자 35세, 남자 40세부터

는 氣血이 쇠하여 안색이 초췌해지고 모발이 

빠지며 희어지기 시작하여 노화가 외형으로 드

러난다. 여자 49세, 남자 64세가 되면 精이 더 

이상 생식능력을 유지할 수 없게 부족해진다. 

이로 본다면 여자는 35세, 남자는 40세를 전후

로 하여 노화의 기미가 나타나며, 여자 49세, 

남자 64세를 전후로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다 하겠다. 

2) 피부노화

  (1) 피부노화에 대한 한의학적 이해

피부의 노화는 다양한 신체 노화현상 중 외견 

상 가장 두드러지는 까닭에 한의학에서도 노화

의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언급되어 왔다. 

『素問·上古天眞論』⑯에서는 여성의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인 35세에 이르러서는 陽明脈이 

衰함을 얼굴피부가 마르고, 모발이 탈락하는 것

을 보고 안다고 하였으며, 노화가 진행되는 시

점인 42세 부터는 안색이 더욱 마르고 모발이 

백색이 된다고 하였다. 남성 역시 노화가 시작

되는 시점인 40세부터 腎氣가 衰함을 얼굴이 

마르고 모발이 탈락하며 백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판단한다고 하였고, 노화가 진행되는 48

세부터는 머리카락과 수염이 희게 변하여 노년

⑬ 上揭書. pp.71.“兩神相搏,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

⑭ 王冰. 前揭書. pp.6. “腎者主水, 受五藏六府之精而藏之, 故五藏盛, 乃能寫. 今五藏皆衰, 筋骨解墮, 天癸盡矣.”

⑮ 上揭書. pp.4-6. “帝曰 人年老而無子者, 材力盡耶, 將天數然也? 歧伯曰 女子七歲, 腎氣盛, 齒更髮長;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

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 三七, 腎氣平均, 故眞牙生而長極; 四七, 筋骨堅, 髮長極, 身體盛壯; 五七, 陽明脈衰, 面始焦, 髮始墮; 六

七, 三陽脈衰於上, 面皆焦, 髮始白; 七七, 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 丈夫八歲, 腎氣實, 髮長齒更; 二

八, 腎氣盛, 天癸至, 精氣溢寫, 陰陽和, 故能有子; 三八, 腎氣平均, 筋骨勁强, 故眞牙生而長極; 四八, 筋骨隆盛, 肌肉滿壯; 五八, 腎

氣衰, 髮墮齒槁; 六八, 陽氣衰竭於上, 面焦, 髮鬢頒白; 七八, 肝氣衰, 筋不能動, 天癸竭, 精少, 腎藏衰, 形體皆極; 八八, 則齒髮去.”

⑯ 上揭書. pp.4-6. “帝曰 人年老而無子者, 材力盡耶, 將天數然也? 歧伯曰 女子七歲, 腎氣盛, 齒更髮長;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

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 三七, 腎氣平均, 故眞牙生而長極; 四七, 筋骨堅, 髮長極, 身體盛壯; 五七, 陽明脈衰, 面始焦, 髮始墮; 六

七, 三陽脈衰於上, 面皆焦, 髮始白; 七七, 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 丈夫八歲, 腎氣實, 髮長齒更; 二

八, 腎氣盛, 天癸至, 精氣溢寫, 陰陽和, 故能有子; 三八, 腎氣平均, 筋骨勁强, 故眞牙生而長極; 四八, 筋骨隆盛, 肌肉滿壯; 五八, 腎

氣衰, 髮墮齒槁; 六八, 陽氣衰竭於上, 面焦, 髮鬢頒白; 七八, 肝氣衰, 筋不能動, 天癸竭, 精少, 腎藏衰, 形體皆極; 八八, 則齒髮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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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 64세가 되면 모발이 탈락된다고 하였다. 

이는 나이에 따른 노화 정도를 피부, 특히 얼굴 

피부의 초췌 및 근육의 위축, 치아와 머리카락

의 탈락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변화를 腎氣, 陽

明脈 등 전신 노화의 요인의 표지로 설명한 것

이다. 『靈樞·千年篇』⑰ 에서 노화가 시작되는 

표지로 40세부터 腠理가 성기어지고 안색이 초

췌해지며 모발이 희어지고 탈락함을 든 것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피부노

화를 인체 전반에서 발생하는 노화의 흐름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피부노화가 전신

노화와 같은 원인, 기전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

하였으며, 노화피부의 양상으로 전신노화의 양

상을 가늠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의학계에서는 고전에 기록된 피부노화

에 대한 인식을 임상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조 등48)은 53명의 여성을 『素問·上古天眞

論』에 근거하여 7세 단위로 군을 형성하고, 陰

虛 설문분석과 수분량, 피지량, 안면혈류량 측

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陰虛증상이 많아지고, 얼굴피부혈류량은 많

고, 경피수분손실량과 피지량은 적어 陰虛가 전

신노화와 피부노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을 밝

혔다. 

조 등49)이 시행한 후속연구에서는 49명의 여성

을 역시 7세 단위로 군을 지어 눈가 피부의 밝

기, 피부결의 거칠기, 눈가 주름의 면적과 깊이

를 비교하였는데, 28세 이하에서 가장 밝은 피

부색, 낮은 거칠기, 적은 주름의 면적과 깊이가 

관찰되었고 42~49세, 혹은 49세 이상에서 높은 

노화정도를 보였다. 또한 目外眥의 수분량이 

下眼瞼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을 五輪학설에 

근거하여 脾臟과 心臟의 연관성으로 해석하였다.

성 등14)은 주름의 원인을 한의학적으로 고찰하

여, 養生의 부재를 비롯하여 形氣神의 관점에서 

氣나 神의 실조가 주름이라는 形의 이상을 유

발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주름을 유

발하는 피부노화의 조직학적 변화를 陰陽·氣

血·精·津液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五臟

六腑의 기능저하가 주름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고찰하였다. 

김 등15)도 동·서양의학의 주름관리법을 고찰

하며, 先天 稟賦不足과 後天 攝生失調에 의해 

精血이 虧虛하면 노화가 발생하는데, 피부의 노

화 역시 精血津液不足이나 皮毛를 主하는 太陰

肺經의 津液 운행 장애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

았다.

남 등2)은 피부노화에 대한 서양의학적 원인과 

치료를 고찰하여, 제시된 항노화의 방법 중 안

전성이 검증된 소식,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등

이 한의학에서 오래전부터 주장하여 온 내용과 

일치함을 밝혔다.

이 밖에도 자유라디칼 소거능, Elastase나 

collagenase 억제능, collagen 생합성 활성능등

을 기준으로 단일 혹은 복합 한약의 항노화 효

과를 실험적으로 밝힌 논문들4-12)이 발표되었는

데, 김 등50)은 이들을 자료로 하여, 항노화 효

과를 가진 것으로 밝혀진 한약재들을 수집, 정

리하였다.

박 등51)은 五臟의 실증을 사하는 5종의 약재로 

구성된 滋陰丹의 항노화 효과를 입증하며, 약재

가 귀경하는 五臟과 실험결과를 연결하여 ‘肝-

柴胡-피부세포보호, 心-忍冬藤-피지분비억제, 脾- 

薏苡仁-세포 간 정보전달 체계 조절, 肺-杏仁-

피부색조절, 腎-車前子-피부노화방지’의 연관성

을 주장하였다.

또한 김 등52)은 地楡의 항노화 효과를 고찰하며 

皮毛를 主하는 肺臟, 先天之本인 腎臟과 더불

어, 脾臟의 氣虛로 인해 피부가 마른다고 한 

⑰ 人民衛生出版社[編]. 前揭書. pp.103. “四十歲, 五藏六府十二經脈, 皆大盛以平定, 腠理始疏, 榮華頹落, 髮頗斑白, 平盛不搖, 故好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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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靈樞·千年論』⑱에 근거하여 後天之本인 脾

臟이 피부노화에 연관하는 것으로 보았다. 

  (2) 노화 피부의 기능적 변화에 대한 고찰

피부노화가 전신노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때, 노화의 한의학적 원인인 陰精 소모와 藏

精을 主하는 腎臟 기능저하가 피부노화에도 주

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서양의학에서 노화에 따른 대표적 피부기능저

하로 꼽은 상처치유력의 감소40), 창백19), 비타

민 D합성의 부족19)은 각각 표피세포의 분열·

재생, 멜라닌 색소와 비타민 D 전구물질의 합

성이 저하된 것으로, 노화에 의해 세포 전반의 

발육이 저해된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

각된다.『素問·金匱眞言論』⑲에서는 ‘精이 생

명유지의 근본’이라 하였고, 『素問·陰陽應象

大論』⑳에서도 ‘精에 의해 氣가 발생한다.’고 하

였으므로, 氣에 의해 수행되는 인체의 모든 기

능, 활동의 바탕이 精임을 알 수 있다53). 한편 

『素問·六節臟象論』①에서는 腎이 精을 저장, 

운용한다하였으므로 腎의 기능이 왕성하면 저

장된 精을 바탕으로 인체의 기능이 활발해져 

발육이 왕성해지고, 腎의 기능이 쇠퇴하면 발육

도 감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화에 의한 

발육의 쇠퇴에 해당하는 피부기능 저하는 한의

학적으로 藏精을 바탕으로 발육을 주관하는 腎

기능의 저하에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素問·上古天眞論』②,『素問·刺法論

』③, 『素問·評熱病論』④에서 邪氣의 침입이 

반드시 正氣의 허술함을 바탕으로 함을 지적한 

이래, 한의학에서는 正邪相爭에서 질병의 발생, 

발전, 변화를 결정하는 正氣를 면역으로 이해해

왔다. 正氣는 眞氣와 같은 개념으로 『靈樞·刺

節眞邪』⑤에서는 眞氣가 先天의 氣에서 기원

한다고 하였는데, 先天의 氣는 腎에서 저장, 발

현하는 元氣로 볼 수 있다. 따라서 腎의 기능이 

충실하여 元氣가 충실하면 正氣가 강해지고 질

병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진다54). 『素問·金匱
眞言論』⑥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精이 몸의 근

본이므로 藏精이 충실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음

을 말하였다. 

또한 『靈樞·本藏』⑦에서는 피부를 순행하며 

外邪의 침입을 방어하는 正氣를 衛氣라 하였는

데, 이는 피부면역의 한의학적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靈樞·營衛生會』⑧에서는 衛氣가 腎

의 元氣에 기원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노화에 

의한 전신 및 피부면역의 저하 역시 腎臟의 藏

精기능의 쇠퇴와 유관하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박 등55)은 면역세포와 골세포가 

골수 내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서로의 분화와 

활성에 필요한 여러 조절물질들을 공유하며 네

트워크를 형성56)한다는 점과『靈樞·九鍼論』⑨, 

『素問·陰陽應象大論』⑩에서 언급한 “腎主

⑱ 上揭書. pp.103. “七十歲, 脾氣虛, 皮膚枯.”

⑲ 王冰. 前揭書. pp.25. “夫精者 身之本也.”

⑳ 上揭書. pp.35. “精化爲氣”

① 上揭書. pp.77. “腎者, 主蟄封藏之本, 精之處也.”

② 上揭書. pp.3. “虛邪賊風, 避之有時, 恬惔虛無, 眞氣從之, 精神內守, 病安從來.”

③ 上揭書. pp.653. “正氣存內, 邪不可干.”

④ 上揭書. pp.219. “邪之所湊, 其氣必虛.”

⑤ 人民衛生出版社[編]. 前揭書. pp.138. “眞氣者, 所受於天, 與穀氣幷而充身也.”

⑥ 王冰. 前揭書. pp.25. “夫精者身之本也, 故藏於精者, 春不病溫.”

⑦ 人民衛生出版社[編]. 前揭書. pp.89. “衛氣者, 所以溫分肉, 充皮膚, 肥腠理, 司關闔者也. … 衛氣和則分肉解利, 皮膚調柔, 腠理緻密矣.”

⑧ 上揭書. pp.52. “衛出于下焦.”

⑨ 上揭書. pp.148. “腎主骨”

⑩ 王冰. 前揭書. pp.47. “腎生骨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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骨”, “腎生骨髓”에 근거하여 면역과 腎의 유관성

을 밝힌 바 있다. 

Ⅳ. 결  론

  노화와 피부노화에 대한 동・서양의학의 이해를 바

탕으로 노화에 의한 피부기능저하를 한의학적으로 고

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서양의학에서는 노화의 원인과 기전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텔로미어 단축설과 자유라디칼설이다. 한편 

한의학에서는 陰陽교류를 생명의 원천으로 보고, 

생명활동 중 陰精의 소모에 따라 陽氣가 虛火로 

변해 上逆함으로써 陰陽의 균형이 실조되고 氣血

이 문란해지기 때문에 노화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2. 서양의학에서는 피부노화를 내인성 노화와 광노화

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한의학에서는 피부노화를 

전신노화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보고, 안색 및 모발

의 변화 등을 腎氣 衰, 陽明脈 衰 등의 전신 노화 

상태를 드러내는 표지로 파악하였다. 

3. 노화피부의 전반적 기능저하를 유발하는 세포의 

분열과 재생, 멜라닌 색소나 비타민 D 전구물질의 

합성저하, 전신 및 피부면역의 저하는 한의학적으

로 발육, 면역을 담당하는 腎의 기능저하와 유관하

다고 생각되며, 이는 피부노화가 전신노화에 수반

하여 발생하며 藏精을 主하는 腎臟의 기능저하가 

전신노화에 주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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